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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금리 : 전 주대비 0 .15 %p 하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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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금감 위원장 의 제 2금융 권 비판

주간 보험 동향



1. 금주의 Hig hlig ht : 세계 금융시장 혼 란

□ 지난주 미국 나스닥시장의 기술주 폭락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

침체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주가가 동반 폭락를 보이는 등 금융시

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

o 2월 이후 미국·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한 국

내 증시는 뉴욕증시의 폭락과 함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.

o 원화 환율은 지난 2월말부터 일본 엔화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

면서 보름새 3.5%나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일부에선 연

말 환율이 1천3백5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.

□ 미국은 IT 분야의 과잉투자와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

IT 분야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경기의 급속한 둔

화를 보이고 있어 주가하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o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는 금리를 과감하게 낮출 것이라 발표하였지

만,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보통신 부문의 수익률이

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시하락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임.

o 미국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소비 및 투자감소로 우리의 대미수출(전체

수출의 22%) 특히 IT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.

□ 일본은 92년 이후 13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과 저금리 정책을 추진

하여 왔으나 기업도산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
o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, 부동산 취득세의 3년간 한시적

경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금을 신설하여 은행 및 기업이 보유

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.

□ 일본의 장기침체는 직접적으로 반도체, 컴퓨터 등 대일수출(전체수출의

11%) 그리고 간접적으로 아시아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.

o 특히 엔화가치 하락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, 기계, 전기전자 등

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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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주초반 일본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전망에 대한 의견이

엇갈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하다가 주중반 이후 나스닥지수

급락으로 FRB가 금리를 큰폭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, 투신

사 등 기관매수세가 쏟아지며 하락세 시현. 전주 대비 0.15%p 하락.

- 국채 금리도 전주 대비 0.38%p 하락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전주대비

회사채 7.24 7.23 7.02 6.96 7.02 -0.15 %p

국 채 6.09 6.09 5.74 5.57 5.61 -0.38 %p

□ 환율

- 원화는 주가지수 약세와 외국인 주식순매도 증가, 엔/ 달러 급등 파장

과 미국증시 급락에 반응한 역외매수세 급증으로 원/ 달러 환율이 28개

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약세 시현.

- 엔화는 닛케이 주가급락 및 Mori 총리의 사임의사 표명 부인 등 일본

경제에 대한 위기감 지속, 제로금리 정책 복귀를 시사한 Hayami 일본

은행 총재 발언 등에 따라 상당 폭 약세 시현.

- 유로화는 현 금리수준을 유지키로 한 ECB 정책이사회 발표, 전세계 경

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매입세 지속 등으로 3개

월만에 0.90달러 이하로 하락하며 약세 시현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1,278.40 1,275.30 1,277.80 1,282.30 1,292.30 +23.50

원/ 100엔 1,060.91 1,061.16 1,063.50 1,062.39 1,055.80 -5.51

엔/ 달러 120.46 119.70 121.04 122.42 123.01 +3.52

달러/ 유로 0.9284 0.9154 0.9119 0.8971 0.8976 -0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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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엔화약세 지속 및 아시아증시 불안에 美 증시가 폭

락함에 따라 세계 경제 침체 우려론이 제기되며 약세를 보이다가 FRB

의 금리 인하 단행과 일본의 증시 부양책 제기 등에 관한 소문이 퍼지

며 소폭 상승하였으나 주말 뉴욕증시의 엇갈린 동향과 등락이 엇갈린

아시아증시의 영향 속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지속하며 하락세 시현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4.8% 하락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美 경제 침체와 기업들의 실적

악화, 일본 은행부문 부실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매도세 확산에 예상외

의 상승을 기록한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대대적인 금리

인하 기대감마저 위축시키며 하락세 시현. 전주대비 7.7% 하락.

- 일본은 3.1% 하락.

- 홍콩은 4.7% 하락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545.05 527.97 543.28 541.83 538.67 -27.09

미 국(DJIA) 10,208.25 10,290.80 9,973.46 10,031.28 9,823.41 -821.21

일본(N IKKEI) 12,171.37 11,819.70 11,843.59 12,152.83 12,232.98 -394.92

홍 콩(H IS) 13,776.72 13,493.03 13,330.84 13,504.17 13,522.04 -67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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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 향

□ 생보사 3/4분 기 경 영실적

- FY2000 3/ 4분기의 생명보험회사의 결산 질적이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에

힘입어 흑자를 기록하고도 책임준비금전입액의 비용처리로 인하여 계약

자배당전손익에 8,435억원의 적자를 시현함.

- 생명보험회사의 부문별 손익은 보험손익이 2조 8,532억원 흑자로 전년동기

(△1조 4,542억원) 대비 4조 3,074억원 증가한 반면, 투자손익은 유가증권

처분 및 평가손실 증가로 전년동기(5조 9,799억원)대비 2조 8,356억원 감

소된 3조 1,443억원 흑자를 시현함.

- 경영효율은 내실위주 경영 및 모집조직 등의 축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개선

되어 보험금지급률 81.7%(전년대비 -12.3%p) 실제사업비율 8.7%(-0.1%p), 신

계약률 40.4%(8.8%p), 효력상실해약률 12.6%(-4.5p)의 실적을 기록함.

- 총자산은 회사채, 대출채권, 해외 및 기타유가증권, 국공채 등의 증가에 힘입

어 120조 5,091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조 7,069억원 증가하였음.

- 회사별로는 23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, 흥국생명 등 9개사를 제외한

14개사가 총 8,345억원의 적자를 냈음.

- 교보생명이 3,716억원의 적자를 기록, 지난 2/ 4분기에 이어 가장 큰 폭

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▲대한생명 2,832억원 ▲알리안츠제일생명

1,117억원 ▲현대생명 677억원 등의 순임.

- 한편, 시장점유율이 40%를 넘어선 삼성생명은 37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

며, 생보시장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외국계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이 367

억원의 이익을 냈음.

- 금번 생보사 3/ 4분기 경영악화는 지난해 증권시장 침체 등 금융시장의

불안이 장기간 지속되어 유가증권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기 때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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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금감원 , 은행 ·증권 ·보험 권역 별 개편

- 금감원은 은행·증권·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감독업무를 통합하는 조직

개편 방안을 검토한 후 3월 26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뒤 조

직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임.

- 특히,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3명의 부원장에게 은행·증권·보험 등 권

역별 감독권을 사실상 일임하고 원장은 타 부처, 정당 등과 관련된 대외

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임.

-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가 검토해왔던 금감원 조직혁신방안 가운

데 현행 조직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되 금감위(증권선물위원회), 금감원의

조사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제 3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예정임.

- 특히 증선위에 조사정책국(가칭)이 신설되는 만큼 금감원 조사국 인력도

대폭 확충,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고 인력이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업무가

이뤄지지 않고 있는 감리, 공시감독 분야의 인력도 확충할 것을 검토중

임.

□ 금감위 원장의 제 2금 융권 비 판

-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한 신문사의 초청 강연회에서 증권 보험

종금 등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해 걸쳐 선도회사가 없고, 선진 금융회사와

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음.

- 특히, 증권사들이 다수의 일선 점포에 의존하거나 대면거래 위주의 업무

형태를 유지하는 등 사이버 금융,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조직, 업무체

계 전환에 소극적이며, 증권사간 경쟁 심화로 수익구조 역시 취약함을

강조함.

- 보험사에 대해서 외국 선진 보험사와 비교할 때 충분한 자본력을 지니

지 못하고 보험상품 판매구조도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는 데 역부족이라

며, 보험사기 리베이트 등으로 보험금이나 사업비 누수가 과다하다고 비

판하였음.

- 금감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월말로 4대부문 구조개혁이 일단락 됐지만

앞으로 상시개혁체제를 통해 취약한 금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

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금융계는 해석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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